
		
			[image: Cover image]
		

	
    
      
        
          	
          	
        

        
          	
        

        
          	
            [ Article ]
          
        

        
          	Journal of Korean Ophthalmic Optics Society - Vol. 23, No. 3, pp.191-202
        

        
          	ISSN: 1226-5012			
					(Print)
				
        

        
          	Print  publication date  30 Sep 2018

        

        
          	Received  03 Aug 2018
Revised  16 Aug 2018
Accepted  24 Aug 2018

        

        
          	
            JKOOS_2018_v23n3_191

            DOI: 
            https://doi.org/10.14479/jkoos.2018.23.3.191
          
        

        
          	
            일부 안경광학과 전공학생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Hye-Kyung Hwang1 ; Jeong-Yun Lee2, *


          
        

        
          	1Dept. of Ophthalmic Optics, Daegu Health College, Daegu 41453, Korea

        

        
          	
        

        
          	2Dept. of Optometry, Sunlin College University, Pohang 37560, Korea

        

        
          	
        

        
          	
            The Effects of Stress Coping Style on Clinical (On-the-Job) Training Satisfaction in Some Optometry Majors: the Mediating Effects of Problem-Solving Ability
          
        

        
          	
            황혜경1 ; 이정윤2, *


          
        

        
          	
        

        
          	1대구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대구 41453

        

        
          	
        

        
          	2선린대학교 안경광학과, 포항 37560

        

        
          	
            Correspondence to: *Jeong-Yun Lee, TEL: +82-54-260-5579, E-mail:  lkmy17@hanmail.net
          
        

        
          	
            

            
          
        

        
          	
            

            

          
        

      

      
        
          	
          	
        

      

      
        
          
            Abstract
          
        

        
          
            목적
            안경광학과 전공학생들이 임상(현장)실습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업무수행을 위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방법
            대구 지역에 소재한 안경광학과 2·3학년 학생 중, 임상(현장)실습을 마친 15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문제해결능력, 임상(현장)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매개효과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적극적 대처, 문제해결능력, 임상(현장)실습 만족도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p<0.01), 소극적 대처는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 가운데 개인통제 요인과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 가운데 자신감은 접근-회피(p<0.01), 개인통제(p<0.05) 및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의 하위요인(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식의 영향력(β=0.618, p<0.01)에 비해 문제해결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의 직접효과(β=0.491, p<0.01)가 감소했기 때문에 매개효과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와 문제해결능력은 임상(현장)실습 만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는 임상(현장)실습 만족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의 매개 효과가 검정되었다. 따라서 안경광학과 학생들이 임상(현장)실습을 진행하는 동안 스트레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내에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태도와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초록
          
        

        
          
            Purpo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ects of optometry majors’ stress coping style for performing various jobs in clinical (on-the-job) training on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on-the-job) training and confirm the mediating effects of problem-solving ability on the association between stress coping style and clinical (on-the-job) training satisfaction.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in 158 juniors and seniors majoring in optometry in Daegu, who had completed clinical training.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determine associations among stress coping style, problem-solving ability, and clinical (on-the-job) training satisfac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nd mediating effect test were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problem-solving ability on the association between stress coping style and clinical (on-the-job) training satisfaction.

          

          
            Result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among active coping, problem-solving ability, and clinical (on-the-job) training satisfaction (p<0.01), and passive coping was low but significantly negatively correlated with personal control among the sub-factors for problem-solving ability (p<0.01). Self-confidence among the sub-factors for problem-solving abilit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approach-avoidance (p<0.01), personal control (p<0.05), and the sub-factors (p<0.01) for clinical (on-the-job) training satisfaction. Compared with the impact of active coping style on clinical (on-the-job) training satisfaction (β=0.618, p<0.01), the direct effects of active coping style (β=0.491, p<0.01) decreased, with problem-solving ability controlled; therefore, it met the conditions for mediating effects, an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s
            Stress coping and problem-solving ability positively affected clinical (on-the-job) training satisfaction. In particular, positive stress coping had its association with clinical (on-the-job) training satisfaction mediated by problem-solving ability.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develop teaching-learning methods of cultivating positive attitude toward stress coping and problem-solving ability within curriculums so that optometry majors can positively cope with stress during clinical (on-the-job)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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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안경광학과 재학생에게 있어서 임상(현장)실습은 전문적인 시각관리 인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빠른 대처능력과 해결능력이 요구된다. 안경사가 전문적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합리성에 근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발달 단계를 거친다고 할 때 안경사에 입문하기 전에 경험하게 되는 재학생들의 임상(현장)실습교육은 안경광학과 교육과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지식과 기술을 조화롭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안경원이나 안과 병·의원에서 하루 종일 고객을 응대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실습생의 경우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과 임상(현장)실습과 관련된 여러 요인에 대한 만족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Lee와 Hwang[1]의 연구에서 임상(현장)실습 스트레스는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임상(현장)실습 교육의 성과에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피교육자로서의 실습생이 임상(현장)실습 현장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 대인관계 등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안, 분노, 피로 정도 등의 스트레스는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2-4] 일상 스트레스와 임상(현장)실습 만족도는 다소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개인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 해석하느냐와, 실습 만족도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대처행동을 하는가가 스트레스 적응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처란 내·외적인 갈등을 감소시키면서 스트레스를 다루어 나가는 노력으로,[5] 그 노력이 투여되는 방식에 따라 좌절이나 장애 요소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적극적 대처방식과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이거나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부적응 상태가 되어 문제를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소극적 대처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6] 임상실습 적응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과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것은 임상실습 적응력을 높이는 학습 환경의 조성과 효율적 임상실습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7] 실습생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임상(현장)실습 만족도는 대처방식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8] 당면한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탐색, 선택 및 조직하여 문제해결에 도달하는 과정을 거치는 문제해결능력[9]을 임상(현장)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안경광학과 재학생이 임상(현장)실습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긍정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과 안경광학과 재학생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돕기 위한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데 연구의 필요성을 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트레스 대처방식, 문제해결능력, 임상(현장)실습 만족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둘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들이 문제해결능력과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정한다. 셋째, 스트레스 대처방식(적극적 대처방식, 소극적 대처방식)이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해결능력이 매개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검정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대구 지역에 소재한 안경광학과 2·3학년 학생 중, 임상(현장)실습을 마친 학생을 대상으로 165명을 편의 추출하였으며 자기기입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이중 성실하게 답변한 15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년제 안경광학과 교육과정의 특성상 두 번의 임상실습을 경험하도록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4주간의 첫 번째 임상실습을 마치고,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방학 동안에 시행 될 두 번째 임상실습을 남겨둔 상황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Characteristic
              	Categories
              	Frequency(%)
            

          
          
            	Gender
            	Male
            	100(63.3)
          

          
            	Female
            	58(36.7)
          

          
            	Age
            	≤ 20 yrs.
            	2(1.3)
          

          
            	21~24 yrs.
            	118(74.7)
          

          
            	25~30 yrs.
            	38(24.1)
          

          
            	Academic performance
            	< 2.0
            	12(7.6)
          

          
            	2.0~2.9
            	70(44.3)
          

          
            	3.0~3.9
            	68(43.0)
          

          
            	≥ 4.0
            	8(5.1)
          

          
            	Human relationship
            	Very harmony
            	50(31.6)
          

          
            	Harmony
            	66(41.8)
          

          
            	Normal
            	36(22.8)
          

          
            	Disharmony
            	6(3.8)
          

          
            	Very disharmony
            	0(0.0)
          

          
            	Satisfaction of major
            	Very satisfied
            	38(24.1)
          

          
            	Satisfied
            	52(32.9)
          

          
            	Normal
            	62(39.2)
          

          
            	Unsatisfied
            	6(3.8)
          

          
            	Very Unsatisfied
            	0(0.0)
          

          
            	Total
            	158(100)
          

        

        

        성별은 남성 100명(63.3%), 여성 58명(36.7%)이었으며, 연령분포는 21~24세 118명(74.7%), 25~30세 38명(24.1%)으로 조사되었다. 성적은 평점 2.0 이상 2.9 미만 70명(44.3%), 3.0 이상 4.0 미만 68명(43.0%)이었으며, 대인관계는 보통이상이 152명(96.2%)으로 평소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경광학과 전공만족도는 보통 이상이 152명(96.2%)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현재의 전공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연구방법
        
          1)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방식 측정도구는 Folkman과 Lazarus[10]가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에 기초하여 Park[11]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참고하여 적극적 대처 12문항과 소극적 대처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항목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수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대처는 개인과 환경의 관련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반응으로 스트레스 원인을 해결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 융통성 있는 사고 및 행동을 말하며,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가 있다. 적극적 대처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생각되는 스트레스 근원에 작용하려는 노력 또는 사건이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처 방식이고, 소극적 대처는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초래되는 감정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 또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 상황, 사건에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상상함으로써 대처하는 방식을 말한다.[12] 스트레스 대처는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총 24문항 중 13개 문항(1, 3, 4, 5, 8, 10, 11, 15, 19, 20, 21, 22, 24)이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1개 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781이였으며,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Cronbach’s α)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Item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each sub-factor for stress coping style
            
            

          

          
            
              
                	
                	Sub factor
                	Problem number
                	Problem count
                	Cronbach’s α
              

            
            
              	Stress coping style
              	Active coping
              	2, 6, 9, 16, 17, 18, 23
              	7
              	0.841
            

            
              	Passive coping
              	7, 12, 13, 14
              	4
              	0.766
            

          

          

        

        
          2)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에 대한 측정 도구는 Choi[13]의 설문지를 참고하여 Jung[14]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임상실습 내용 6문항, 임상실습 지도 3문항, 임상실습 환경 5문항, 임상실습 시간 4문항, 임상실습평가 2문항, 임상실습 후 만족도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시간 1문항, 임상실습 평가 2문항, 임상실습 후 만족도 1문항이 이론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23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문항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957이였으며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Cronbach’s α)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Item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each sub-factor for clinical (on-the-job) training satisfaction
            
            

          

          
            
              
                	
                	Sub factor
                	Problem number
                	Problem count
                	Cronbach’s α
              

            
            
              	Clinical training satisfaction
              	
                
                  CCP
                
              
              	1, 2, 3, 4, 5, 6
              	6
              	0.904
            

            
              	
                
                  GCP
                
              
              	7, 8, 9
              	3
              	0.932
            

            
              	
                
                  ECP
                
              
              	10, 11, 12, 13, 14
              	5
              	0.834
            

            
              	
                
                  TCP
                
              
              	15, 16, 18
              	3
              	0.821
            

            
              	
                
                  SaCP
                
              
              	22, 23, 24, 25, 26, 27
              	6
              	0.917
            

          

          
            
              CCP; Contents of clinical practices
            

            
              GCP; Guidance of clinical practices
            

            
              ECP; Environment of clinical practices
            

            
              TCP; Time of clinical practices
            

            
              SaCP; Satisfaction after clinical practices
            

          

          

        

        
          3)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problem-solving ability)이란 내적 또는 외적인 요구와 상황에 대하여 적응하기 위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과정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15]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를 탐색, 선택 및 조직하여 문제해결에 도달하는 과정이다.[9]

          본 연구의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는 Heppner와 Peterson[15]에 의해서 개발된 문제해결척도(PSI:problem-solving ability)로써 Hong[16]이 번안하고, Yoon[17]의 논문에서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연구자들이 수정·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모든 항목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이고 하위 요인은 문제해결능력과 해결에 대한 자신감(Problem Solving Confidency: PSC) 9문항, 문제해결의 실제능력이나 기술을 포함하는 접근-회피 스타일(Approach-Avoidance Style: AAS) 11문항, 문제에 부딪쳤을 때의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는 개인통제(Personal Control: PC) 5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실생활에서 문제해결행동과 태도가 성공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총 25문항 중 13문항이 이론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되어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2문항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문항 전체의 신뢰도(Cronbach’s α)는 0.830이였으며,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Cronbach’s α)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Item composition and reliability of each sub-factor for Problem-solving ability
            
            

          

          
            
              
                	
                	Sub factor
                	Problem number
                	Problem count
                	Cronbach’s α
              

            
            
              	Problem-solving ability
              	
                
                  PSC
                
              
              	7, 9, 13, 15, 16, 19
              	6
              	0.874
            

            
              	
                
                  AAS
                
              
              	12, 20, 22
              	3
              	0.737
            

            
              	
                
                  PC
                
              
              	11*, 17*, 23*
              	3
              	0.726
            

          

          
            
              *A reverse question
            

            
              PSC; Problem solving confidency
            

            
              AAS; Approach-avoidance style
            

            
              PC; Personal control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할 연구도구의 내적 합치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셋째, 스트레스 대처방식, 임상(현장)실습 만족도, 문제해결능력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해결능력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8]가 제시한 3단계 매개효과 검정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정하기 위하여 Sobel Z-test를 사용하여 p<0.05 유의도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스트레스 대처방식, 문제해결능력, 임상(현장)실습 만족도간의 상관관계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에 앞서 스트레스 대처방식 2개 하위요인, 문제해결능력 3개 하위요인, 임상(현장)실습 만족도 5개 하위요인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Correlation among stress coping style, problem-solving ability and clinical (on-the-job) training satisfaction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Active coping
            	1
            	
            	
            	
            	
            	
            	
            	
            	
            	
          

          
            	Passive coping
            	0.142
            	1
            	
            	
            	
            	
            	
            	
            	
            	
          

          
            	Problem solving confidency
            	0.396**
            	-0.176*
            	1
            	
            	
            	
            	
            	
            	
            	
          

          
            	Approach-avoidance style
            	0.330**
            	-0.050
            	0.660**
            	1
            	
            	
            	
            	
            	
            	
          

          
            	Personal control
            	0.242**
            	-0.234**
            	0.185*
            	0.138
            	1
            	
            	
            	
            	
            	
          

          
            	Contents of clinical practices
            	0.534**
            	0.100
            	0.438**
            	0.336**
            	0.146
            	1
            	
            	
            	
            	
          

          
            	Guidance of clinical practices
            	0.538**
            	0.090
            	0.237**
            	0.166*
            	0.129
            	0.782**
            	1
            	
            	
            	
          

          
            	Environment of clinical practices
            	0.484**
            	-0.022
            	0.487**
            	0.321**
            	0.359**
            	0.628**
            	0.617**
            	1
            	
            	
          

          
            	Time of clinical practices
            	0.493**
            	0.038
            	0.317**
            	0.237**
            	0.250**
            	0.637**
            	0.592**
            	0.597**
            	1
            	
          

          
            	Satisfaction after clinical practices
            	0.573**
            	-0.121
            	0.477**
            	0.261**
            	0.338**
            	0.668**
            	0.657**
            	0.675**
            	0.690**
            	1
          

        

        
          
            *P<0.05
          

          
            **P<0.01
          

        

        

        적극적 대처와 문제해결능력의 자신감, 접근-회피, 개인 통제 요인 간에는 모두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0.242≤r≤0.396, p<0.01). Srivastava와 Kiran[19]과 Yu[20]의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안과 문제해결능력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스트레스 대처방법이 문제해결에 대한 통찰력과 적응능력을 강하게 하므로[21] 스트레스에 대해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찾아서 대처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학과생활과 임상(현장)실습 중 안경광학 전공학생이 갖춰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적극적 대처방식과 임상실습 만족도의 5개 하위요인 모두 다소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0.484≤r≤0.573, p<0.01). 이상의 결과는 적극적 대처와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임상(현장)실습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Lee 등[22]과 Jeon과 Kim[23]의 연구에서 적극적 대처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으며(p<0.0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습 내용 만족도가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Lee와 Kim[2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스트레스에 대한 소극적 대처와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 중 개인통제 요인은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 = −0.234, p<0.01), 자신감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 = −0.176, p<0.05). 이 결과는 실습생이 업무수행 중 스트레스로부터 초래되는 감정 상태를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좌절이나 스트레스를 더 가중시키므로 스스로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 대처행위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문제해결능력 3개 하위요인 중 자신감 요인과 임상(현장)실습 만족도 5개 하위요인 중 임상실습 내용, 임상실습환경, 임상실습 후 만족도는 다소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0.438≤r≤0.487, p<0.01), 임상실습 지도, 임상실습 시간은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0.237, 0.317, p<0.01).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i와 Kwon[25]의 연구에서 기본간호술 수행자신감은 실습만족도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인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p<0.01). 실습에 임하는 자세가 소극적이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높을수록 자신이 하는 행동에 책임이 따르고 그것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26] 문제해결능력의 접근-회피 요인과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의 임상실습 내용, 임상실습 환경, 임상실습 시간, 임상실습 후 만족도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0.237≤r≤0.336, p<0.01). Choi[26]의 연구에서도 문제해결의 실제능력이나 기술을 포함하는 접근-회피요인이 높을수록 실습 내용, 실습 지도, 실습 시간, 임상실습 후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하는 성향은 신중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긍정적인 반면에 미리 시도하기 전에 걱정부터 하게 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으므로, 임상실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통해 좀 더 임상실습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26] 문제해결능력의 개인통제 요인과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의 임상실습 환경, 임상실습 시간, 임상실습 후 만족도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0.250≤r≤0.359, p<0.01). 개인 통제와 임상실습 만족도의 상관성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나, Lee[27]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개인이 직면하게 될 환경과 상황에 대해 통제력이 결여되었음을 지각하는 무력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문제해결능력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는 높아지며, 문제해결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를 본 So와 Lee[28]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임상(현장)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은 임상실습 교육과정에서 실습에 대한 목적과 의미를 찾고[29] 자신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임상(현장)실습 만족도 5개 하위요인 중 임상실습 내용과 임상실습 지도요인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r=0.782, p<0.01), 임상실습 내용과 임상실습 환경, 임상실습 시간, 임상실습 후 만족도 요인, 임상실습 지도와 임상실습 환경, 임상실습 시간, 임상실습 후 만족도 요인, 임상실습 환경과 임상실습 시간, 임상실습 후 만족도 요인, 임상실습 시간과 임상실습 후 만족도 요인 간에는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0.592≤r≤0.690, p<0.01). 높은 임상(현장)실습 만족도는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영향을 주며 안경사 전문직관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안경광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임상(현장)실습 만족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실습 기관이나 실습 지도자 중심보다는 학생들이 공감하는 임상실습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하위요인인 적극적 대처방식 및 소극적 대처방식과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는 Table 6과 같다. 단계적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예측 변인으로, 매개변인인 문제해결능력을 준거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예측변인으로, 임상(현장)실습 만족도를 준거변인으로 투입하고, 3단계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문제해결 능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18]

        
          Table 6. 
				
          

          
            Mediation effect of Problem-Solving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coping strategy and clinical (on-the-job) training satisfaction
          
          

        

        
          
            
              	IV/MV/DV
              	MET
              	B
              	SE
              	β
              	t
              	R2
              	F
            

          
          
            	AC/P-SA/SCP
            	Step 1
            	AC→PSA
            	0.409
            	0.067
            	0.440**
            	6.116
            	0.193
            	37.404**
          

          
            	Step 2
            	AC→CTS
            	0.762
            	0.078
            	0.618**
            	9.826
            	0.382
            	96.559**
          

          
            	Step 3(IV)
            	AC→SCP(Adjusted PSA)
            	0.604
            	0.082
            	0.491**
            	7.400
            	0.450
            	63.463*
          

          
            	Step 3(MV)
            	PSA→CTS
            	0.384
            	0.088
            	0.290**
            	4.375
          

          
            	PC /P-SA/SCP
            	Step 1
            	PC→PSA
            	-0.155
            	0.058
            	-0.211*
            	-2.690
            	0.044
            	7.238**
          

          
            	Step 2
            	PC→CTS
            	0.012
            	0.078
            	0.012
            	0.154
            	0.000
            	0.024
          

          
            	Step 3(IV)
            	PC→SCP(Adjusted PSA)
            	0.121
            	0.068
            	0.124
            	1.772
            	0.271
            	28.772**
          

          
            	Step 3(MV)
            	PSA→CTS
            	0.704
            	0.093
            	0.532**
            	7.584
          

        

        
          
            SE; standard error
          

          
            *p<0.05
          

          
            **p<0.01
          

          
            IV; Independent variable
          

          
            MV; Mediation variable
          

          
            DV; Dependent variable
          

          
            MET; Mediated effect test
          

          
            AC; Active coping
          

          
            PSA; Problem-solving ability
          

          
            CTS; Clinical (on-the -job) training satisfaction
          

          
            PC; Passive coping
          

        

        

        1단계와 2단계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이 문제해결능력과 임상(현장)실습 만족도를 각각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매개효과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3단계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에 문제해결능력이 추가되면서 이 두 예측변인이 임상(현장)실습 만족도를 45.0%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F=63.463, p<0.01). 이는 2단계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이 임상(현장)실습 만족도를 38.2% 설명하는 것과 비교할 때 설명력이 6.8% 증가한 것이며, 2단계에서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에 대한 적극적 대처방식의 영향력(β=0.618, p<0.01)에 비해 문제해결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의 직접효과(β=0.491, p<0.01)가 감소했기 때문에 매개효과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를 통해 안경광학과 임상(현장)실습 만족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능력의 매개 작용에 의한 간접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예상된다. Lee 등[22]은 간호대학생이 임상 실습 과정동안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원만하게 극복하여 임상 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기술을 활용하도록 관련 프로그램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초래되는 감정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 또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 상황, 사건에 거리를 두고 바람직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상상함으로써 대처하는 소극적 대처방식은[12]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이나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Folkman과 Lazarus[30]는 스트레스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적극적 대처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지각하는 경우에는 소극적 대처를 많이 이용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임상 실습 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31] 아직까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도구를 이용하여 안경광학 전공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임상 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도구들의 하위영역이 본 연구의 도구와 다르므로 비교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다양한 대처를 사용하면 각 대처들이 서로 촉진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10,20] 구체적으로 어떤 대처행위의 사용이 임상 실습 만족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적극적 대처방식이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문제해결능력을 매개로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경로모형으로 나타내면 Fig. 1과 같다.

        
          
          

          Fig. 1. 
				
          

          
            Mediation model of problem-solving ability in the influence of active coping style on clinical (on-the-job) training satisfaction.
          
          

          

        

      

      
        3.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검정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검정하기 위하여 Sobel Z-test를 실시한 결과 Z=3.550, p<0.001로 나타나 유의한 것으로 해석된다(Table 7). 이는 문제해결능력이 적극적 대처방식과 임상(현장)실습 만족도간에 부분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안경광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기초능력과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에서 업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 적용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피드백하는 문제해결능력은 안경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31] 문제해결능력을 매개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어 정확 실습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식을 높일 수 있는 실습환경과 안경원 또는 안과 병·의원 등의 실습 기관에서도 학생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안경광학 전공학생만을 위한 프리셉터 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able 7. 
				
          

          
            Sobel Z-test
          
          

        

        
          
            
              	Path
              	a(SEa)
              	b(SEb)
              	Zab
            

          
          
            	AC→ PSA→ CTS(MPSA)
            	0.409 (0.067)＃
            	0.384 (0.088)
            	3.550**
          

        

        
          
            **p<0.01
          

          
            #Non-standardized coefficient B and standard errors necessary for mediating effect test
          

          
            AC; Active coping
          

          
            PSA; Problem-solving ability
          

          
            CTS; Clinical (on-the -job) training satisfaction
          

          
            MPSA; Mediating effects of problem-solving ability
          

        

        

      

    

    

  
    
      결 론
      연구는 안경광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임상(현장)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식과 문제해결능력이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의 영향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정함으로써 안경광학과 교육과정 내에 스트레스 대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과 문제해결능력 향상 교육을 제안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첫째,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와 문제해결능력의 3개 하위요인 모두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적극적 대처와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의 5개 하위요인 모두 다소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스트레스에 대한 소극적 대처와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인 중 개인통제 요인은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신감 요인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제해결능력 3개 하위요인 중 자신감 요인과 임상(현장)실습 만족도 5개 하위요인 중 임상(현장)실습 내용, 임상(현장)실습 환경, 임상(현장)실습 후 만족도는 다소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임상(현장)실습 지도, 임상(현장)실습 시간은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문제해결능력의 접근-회피 요인과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의 임상(현장)실습 내용, 임상(현장)실습 환경, 임상(현장)실습 시간, 임상(현장)실습 후 만족도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문제해결능력의 개인통제 요인과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의 임상(현장)실습 환경, 임상(현장)실습 시간, 임상(현장)실습 후 만족도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임상(현장)실습 만족도 5개 하위요인 중 임상(현장)실습 내용과 임상(현장)실습 지도 요인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외 임상(현장)실습 내용, 임상(현장)실습 지도, 임상(현장)실습 환경, 임상(현장)실습 시간, 임상(현장)실습 후 만족도 요인 간에는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섯째,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1단계와 2단계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이 문제해결능력과 임상(현장)실습 만족도를 각각 유의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며, 3단계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에 문제해결능력이 추가되면서 이 두 예측변인이 임상(현장)실습 만족도를 45.0%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2단계에서 적극적 대처방식이 임상(현장)실습 만족도를 38.2% 설명하는 것과 비교할 때 설명력이 6.8% 증가한 것으로 문제해결능력이 적극적 대처방식과 임상(현장)실습 만족도를 부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소극적 대처방식은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이나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없었다.

      여섯째, 문제해결능력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정 결과 Z=3.550, p<0.001로 나타나 문제해결능력이 적극적 대처방식과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와의 관계에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와 문제해결능력은 임상(현장)실습 만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문제해결능력은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와 임상(현장)실습 만족도를 매개한 효과가 검정되었다.

      따라서 안경광학과 학생들이 임상(현장)실습을 하는 동안 스트레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능력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제해결능력 증진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교과과정과 교수-학습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구체적으로 어떤 대처행위의 사용이 문제해결능력과 임상(현장)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ppendix
          
            설 문 지 
				
            

            
              I. 다음은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곳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왜 그러했는지 검토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복잡한 문제를 만나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관련 정보를 찾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문제해결을 위한 첫 번째 노력이 실패하면, 그 문제 상황을 다룰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4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한 후에는 실제로 나타난 결과와 내가 예상 했던 것을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최대한 많이 생각해 내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문제에 부딪쳤을 때 느낌으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처음부터 문제의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더라도 내게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내가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은 내가 해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어떤 결정을 하면 그 후에는 그 결정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때때로 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유를 가지기보다는 먼저 혼란스러워 진다
              	①
              	②
              	③
              	④
              	⑤
            

            
              	12
              	문제에 직면할 때 다음의 결정을 하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울 때 나는 그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자 결정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예측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15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있다면 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새로운 상황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는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때때로 나는 당황해서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성급한 판단을 내린 후 후회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새롭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능력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대안들을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외부환경이 나의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내가 하는 첫 번째 일은 문제 상황을 살펴 관련된 사실들을 고려해 보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3
              	때때로 나는 감정에 사로 잡혀서 문제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문제에 직면할 때 그 상황을 처리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25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내가 하는 첫 번째 일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임상(현장)실습 만족도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귀하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곳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요인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임상실습 내용 및 방법
              	1.1
              	임상실습서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2
              	실습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임상실습교육은 새로운 경험을 가지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원만하게 적용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실습 기관에서 최신 전공 관련 정보를 많이 습득했다
              	①
              	②
              	③
              	④
              	⑤
            

            
              	1.6
              	실습교육 내용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임상실습 지도 방법
              	2.1
              	임상지도자는 실습 내용을 흥미로운 방향으로 이끈다
              	①
              	②
              	③
              	④
              	⑤
            

            
              	2.2
              	임상지도자는 학생들을 성의껏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임상지도자는 이론을 임상에 적용하도록 지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임상실습 환경
              	3.1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실습 대상이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3.2
              	한 실습 기관의 실습생 수는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3.3
              	구비된 임상실습 장비는 임상실습을 위하여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3.4
              	임상실습 장소로 시설이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3.5
              	임상실습 재료를 충분히 사용 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임상실습 시간
              	4.1
              	과목별 실습 배정시간은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4.2
              	하루의 실습 시간은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4.3
              	출·퇴근 시간이 지켜진다
              	①
              	②
              	③
              	④
              	⑤
            

            
              	4.4
              	실습 일수에 대해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임상실습 평가
              	5.1
              	실습평가방법은 만족할 만하다
              	①
              	②
              	③
              	④
              	⑤
            

            
              	5.2
              	실습평가 기준을 아는 것이 실습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임상실습 후 만족도
              	6.1
              	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히 대해 주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6.2
              	임상실습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⑤
            

            
              	6.3
              	기술 습득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
              	①
              	②
              	③
              	④
              	⑤
            

            
              	6.4
              	임상실습 전에 느꼈던 불안감이 해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6.5
              	전공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6.6
              	안경광학과를 전공한 것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6.7
              	졸업 후 안경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III. 다음은 임상실습 중 경험한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번호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활동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2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일이 잘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일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공상이나 소망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은 경우를 상상하거나 공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문제를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존경하는 친척이나 친구에게 조언을 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8
              	그 일을 무시해버리거나 그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그 일에서 무엇인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일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변화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11
              	운이 나쁠 때도 있으므로 운으로 돌린다
              	①
              	②
              	③
              	④
              	⑤
            

            
              	12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행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그 일이 사라지거나 끝나버리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14
              	일어난 일이나 나의 느낌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15
              	자신이 느끼고 있는 바를 누구에게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그 일에 대해 좀 더 알아보려고 누군가와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그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세히 분석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18
              	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념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그 일을 잊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그 일이 지금보다 더 나쁠 수 있었음을 스스로 일깨운다
              	①
              	②
              	③
              	④
              	⑤
            

            
              	22
              	그 일이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전문적인 도움을 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다른 사람들의 동정과 이해를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일반적 특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성 별
              	① 남
              	② 여
              	
              	
              	
            

            
              	나 이
              	① 20세 이하
              	② 21~24세
              	③ 25~30세
              	④ 31~40세
              	⑤ 41세 이상
            

            
              	학업성적
              	① 평점 2.0 미만
              	② 평점 2.0-3.0 미만
              	③ 평점 3.0-4.0 미만
              	④ 평점 4.0 이상
            

            
              	대인관계
              	① 매우 원만함
              	② 원만함
              	③ 보통
              	④ 원만하지 못함
              	⑤ 매우 원만하지 못함
            

            
              	전공만족도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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